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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10. 5.(목)  배포 즉시

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상급단체 등 
전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

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
1. 주요 기사 내용
□ 10.5.(목) 한겨레신문(인터넷), “양대노총 공시 거부 땐 조합원 세액공제 

안돼...‘연좌제’ 비판” 등
2. 설명 내용
□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

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여 
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

   *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여타 기부금단체(공익법인 등)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계 공시

□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
세제혜택을 공유하므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과 세금 납부 주체인 국민의 
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단체도 함께 회계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 ㅇ 나아가, 상급단체와 소속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도록 
함으로써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

□ 따라서 동 제도를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연대적으로 범죄의 
형사 책임을 지우는 연좌제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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